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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 기탁 연월 횟수 출연금
오달곤 71.3∼87.10 11 359,978,166
오광수 74.4∼77.12 4 177,196,062
오창흔 77.3∼84.8 7 1,800,723,406
주해호 77.9∼94.11 2 46,096,079
김상돈 72.4∼87.3 3 60,598,424
김중기 78.6∼94.1 5 159,735,142
허승욱 78.11∼85.12 2 14,689,666
이주현 80.11 1 44,844,121
박양실 80.4∼93.2 7 107,802,152
이경우 83.12∼97.12 15 67,751,029
김경란 84.5∼86.2 3 22,820,492
이은복 85.4 1 52,450,438
이춘성 85.12∼86.12 2 77,435,397
기독교협의회 85.5∼86.4 2 15,319,206
최재성 85.5 1 3,733,898
동아일보사 1985.6∼1995.12 2 500,000,000
강태욱 85.6∼2008.6 19 38,609,076
김성식 85.6 1 3,695,884
고응철 84.5 1 2,074,657
김영창 85.2∼2004.1 12 4,403,851
권희종 1985.8 1 3,000,000,000
윤영곤 85.8 1 381,689
홍병우 85.10 1 711,242
카와니즈부인회 86.1 1 347,963
강영환 86.2 1 345,081
김종운 86.3 1 680,887
김인배 86.4 1 3,435,128
용상욱 86.5∼95.2 12 56,596,979
이준주 86.6 1 3,344,296
장경석 86.8 1 3,286,770
박길웅 86.8 1 328,211
최연숙 86.10 1 32,745,591
오주룡 86.12 1 3,190,331
전용찬 86.12 1 3,190,331
박길순 87.2 1 3,423,177
남제호 87.3∼92.1 3 17,660,075
강태성 87.4 1 15,345,537
김혜정 87.4 1 3,077,388
이종춘 87.5∼2002.5 16 80,453,542
성신여대 87.6 1 343,469
반석회 87.9∼98.1 14 4,389,770
(18)사법연수생 87.11 1 401,409
김학실 88.1 1 4,015,472
엄정곤 88.3∼2001.12 15 7,625,384
익명(馬山) 78.3 1 4,220,513
한동철 87.3 1 327,004
이종진 80.11 1 284,194
은현수 84.4 1 1,358,539
이종일 85.7 1 726,139
익명(언론인) 85.12∼2008.4 19 55,473,253
익명(용두동) 87.2 1 1,566,450
김복희 88.3∼2008.3 5 66,119,917
김세훈 88.6 1 3,858,483
조기순 88.11 1 3,675,934
김상빈 89.4 1 3,535,700
강장오 89.5 1 6,945,269
김정윤 89.5∼91.8 2 2,738,881
임칠호 89.6 1 3,585,474
최병순 89.10 1 203,300
최태섭 89.10 1 33,120,149
인수명 89.11∼95.8 13 5,185,318
임동선 89.11 1 3,327,761
현제헌 89.11 1 11,530,921
김삼규 89.12 1 3,304,678
성낙천 89.12∼91.10 2 5,917,061
김윤철 90.2∼2008.5 184 396,692,730
홍용희 90.2 1 3,216,969
배영호 90.3 1 3,187,348
정태중 90.4 1 3,178,886
익명(정주) 90.4∼95.6 2 4,715,247
이문세 90.4 1 3,178,886
서길수 90.4 1 153,131
김주임 90.4 1 3,188,760
한윤구 90.4∼92.4 3 3,754,807
황민하 90.4 1 61,252
신희정 90.4∼97.4 6 1,582,904
진일장학회 90.4∼94.4 2 534,549
호암라이온스 90.5∼2006.4 9 8,419,262
익명(영동) 90.5∼96.8 3 4,077,910
이종관 90.5 1 661,487
김이석 90.8∼91.9 2 2,288,643
박동규 90.11 1 210,346
한국인진단팀 90.12 1 2,071,528
변수현 90.12 1 103,902
박희서 90.12 1 4,146,297
김광성 91.1∼91.7 2 1,679,720
익명(개포동) 91.1 1 413,217
이두환 91.1 1 2,064,991
백양회 91.2 1 23,783,501
이전호 91.2 1 2,661,294
이보름 91.2 1 2,661,294
이수우 91.2 1 271,529
이윤영 91.4 1 1,328,823
곽인수 91.4 1 264,386
원창희 91.4∼94.4 3 6,722,749
김재하 91.4∼99.1 6 3,695,115
이용제 91.4∼2002.2 11 24,751,715
쌍용옥돌회 91.5 1 8,911,247
이귀모 91.5∼94.1 7 4,868,148

성명 기탁 연월 횟수 기 탁 금
김정자 08.7.4∼09.2.20 8 200,000
김병헌 08.7.10∼09.2.6 8 8,000,000
김상희 08.7.14 1 300,000
강소정 08.7.22 1 2,000,000
익명 08.7.22 1 200,000,000
박원재 08.7.28 1 50,000,000
김윤철 08.8.4∼09.2.25 4 8,000,000
익명 08.9.3∼09.3.30 6 350,000
박충규 08.9.23 1 1,000,000
박순희 08.11.3 1 100,000
윤상일 08.11.18 1 1,000,000
동아문예학술연구회 08.11.21 1 8,000,000
강태욱 08.11.25 1 3,000,000
이기수 08.12.10∼08.12.30 2 4,797,240
조유전 08.12.22 1 1,000,000
익명 08.12.24 1 1,000,000
이정자 08.12.31 1 2,000,000
황중환 08.12.31 1 1,000,000
서병배 09.1.20 1 1,000,000
황의월 09.2.23 1 2,000,000
김서두 09.2.24 1 100,000
김대기 09.2.25 1 1,000,000
고덕환 09.3.4 1 500,000
익명 09.3.24 1 3,000,000
김성진 09.3.30 1 2,000,000
합 계 301,347,240

성명 기탁 연월 횟수 출연금
김은산 91.6 1 2,583,955
함봉삼 91.6∼92.2 2 29,424,142
문음회 91.7 1 764,066
백경종 91.7 1 254,442
상명여대생 91.6 1 2,581,337
이상두 91.9 1 250,054
우성영 91.9 1 732,609
손홍명 91.12 1 486,753
순덕회 91.12∼97.8 6 33,740,193
신수민 91.12∼2006.11 3 524,841
문창욱 92.3 1 2,366,182
홍정식 92.4∼94.12 2 11,957,310
오세천 92.5 1 229,958
이정태 92.7 1 225,498
이정자 92.7∼2007.12 5 18,997,344
익 명(남) 92.7 1 10,376,522
최상목 92.8 1 20,611,684
최상철 92.8 1 441,008
신경무 92.9 1 2,194,417
익명(외교부) 92.9∼92.12 2 3,320,638
현희선 92.10 1 22,876
김동수 92.11∼2006.11 5 1,776,746
이춘욱 92.11 1 425,687
한성택 92.12 1 210,774
금성정보통신 92.12 1 816,460
김정수 93.1 1 1,816,502
박희태 93.1 1 540,123
김진재 93.1 1 540,123

성명 기탁 연월 횟수 출연금
이상철 2000.12 1 7,626,457
임성수 2000.12 1 75,369
김순옥 2000.12 1 50,000,000
박기윤 2000.12 1 1,071,691
장길자 2000.12 1 1,072,336
도무조 2001.1 1 100,167,646
조성린 2001.3∼2007.7 2 4,116,289
한인하 2001.4 1 10,035,904
액센츄어 2001.5 1 8,157,653
한국꽃꽂이협회 2001.6 1 1,044,597
엄삼탁 2001.9 1 3,816,821
김상우 2001.10 1 1,004,398
원용복 2001.10 1 1,506,591
조병례 2001.10 1 1,506,591
함영훈 2001.11 1 1,004,289
윤종용 2002.11 1 30,000,000
김성열 2002.11 1 20,000,000
이은아 2002.12 1 1,000,000
김보열 2003.5 1 10,000,000
태용철 2003.8∼2004.8 1 7,612,187
최세희 2003.10 1 300,000
최 영 2003.12 1 1,000,000
민영인 2003.12∼2005.12 4 10,378,636
김대기 2004.1∼2008.5 22 22,790,028
임야매각수익 2004.7.19 1 1,770,012,820
장영준 2004.7 1 325,660
김병헌 2004.8∼2008.7 30 31,556,146
한경석 2004.8. 1 2,171,060
김병길 2004.9. 1 10,895,754
박영근 2004.9.∼2007.6 2 2,105,082
조헌주 2004.10 1 5,742,786
이상설 2004.12 1 1,096,370
김혜숙 2004.12 1 5,481,850
유용현 2004.12∼2006.10 3 3,179,212
고언최고위과정13기 2005.1 1 3,289,110
이의홍 2005.5∼2006.4 2 12,007,088
이상배 2005.6 1 1,096,370
양영철 2005.6 1 1,069,312
익명 2005.6 1 1,069,312
진장춘 2005.9 1 2,536,408
강소영 2005.12 1 13,793,282
최명숙 2005.12 1 1,061,021
이동수 2006.1 1 5,305,108
김성환 2006.1 1 1,048,708
김 권 2006.2 1 2,097,416
김정자 2006.2∼2008.7 24 711,244
권용태 2006.2 1 2,097,416
익 명 2006.2∼2007.4 2 3,609,796
익 명 2006.3∼2008.3 3 16,636,855
김현례 2006.4 1 171,808
문희철 2006.4 1 393,214
이유응 2006.5 1 10,485,735
박원재 2006.8 1 103,580,720
강우금 2006.9∼2007.5 2 10,183,753
이유현 2006.9∼2008.5 10 2,119,393
유재한·이영희 2006.1∼2007.8 2 13,064,517
조유전 2006.11∼2007.7 2 2,034,654
이보규 2006.12 1 1,021,650
김서두 2007.1∼2008.3 2 204,075
정현모·김옥지 2007.4 1 10,082,033
김영관 2007.6 1 2,000,207
박순희 2007.11 1 100,185
고덕환 2008.2 1 1,026,560
윤래권 2008.4 1 3,065,200
최기영 2008.4 1 490,781
김경환 2008.5 1 3,124,507
안성희 2008.5 1 260,375
휴산장학회 2008.6 1 101,135,346
합 계 11,897,845,012

성명 기탁 연월 횟수 출연금
홍성훈 98.2 1 2,274,934
노유나 98.3 1 240,695
노형진 98.3 1 240,695
정우성 98.5 1 118,233
이동빈 98.6∼99.2 2 424,164
이상혁 98.7 1 3,419,502
송원희 99.8∼2000.8 3 32,846,950
이경흥 98.9 1 2,391,461
한대희 99.4∼2000.9 3 1,040,034
석교승 99.4 1 9,693,889
권오건 99.4 1 95,916
김지욱 99.5 1 10,065,593
정관영 99.5∼2002.6 38 3,850,618
이기수 99.5∼2008.4 28 73,106,604
이매자 99.5 1 1,010,311
박종열 99.9 1 987,734
최기호 99.1∼2008.4 2 2,107,064
김대원 99.1 1 9,807,072
대청중학교학생회 99.12∼2002.12 2 389,609
김신애 99.12 1 982,287
김신 99.12 1 982,287
김차순 2000.2 1 1,080,274
한태수 2000.3∼2001.3 14 442,474
익명 2000.3. 1 1,084,947
양삼영 2000.3. 1 1,249,189,505
정현철 2000.4∼2005.9 67 6,875,114
이영수 2000.4. 1 54,175,920
김흥국 2000.5 1 1,075,939

성명 기탁 연월 횟수 출연금
익명 94.12∼2008.5 129 10,939,858
홍현준 94.12 1 3,261,610
경성고교3-825회 일동 95.1 1 603,079
현부성 95.1 1 16,274,969
정천우 95.1∼2000.3 4 805,717
허필수 95.2 1 19,821,908
국제언어학원생 95.4 1 478,534
안복술 95.8 1 470,268
한태신 95.9 1 1,063,465
임정기 95.9 1 751,751
경성고교3-626회 일동 95.12 1 821,077
동아문화센터 96.3 1 12,599,388
김성국 96.4 1 124,735
삼성사회복지단 96.4 1 374,181
한창선 96.7 1 7,261,906
고우석 96.8 1 7,239,466
석상득 96.11 1 4,192,411
경성고교3-627회 일동 97.1 1 690,153
이영용 97.1 1 402,993
대한투신(신촌) 97.2 1 1,343,313
조성현 97.4 1 131,699
박형방 97.4 1 658,493
김우일 97.6∼2002.9 6 21,508,336
정경희 97.7 1 1,277,569
김덕만 97.10 1 247,770
박노현 97.11 1 612,509
윤광식 97.11 1 122,501
경성고교3-528회 일동 98.2 1 689,486

성명 기탁 연월 횟수 출연금
김원식 93.1 1 179,527
노대헌 93.2 1 179,022
고영철 93.2 1 357,240
안윤정 93.3 1 3,548,658
연담 93.3∼94.3 2 175,828
이용곤 93.4 1 1,707,601
노미나 93.6 1 672,954
이상재 93.6∼2004.12 2 12,537,652
김진성 93.7∼94.12 4 8,425,879
김성진 93.7∼2007.12 13 30,143,640
최호전 93.9 1 162,692
허남욱 93.9 1 484,599
원광순 93.10∼2007.11 15 16,502,202
양송 93.10∼94.4 2 874,005
오흥선 93.12 1 1,564,477
백박량 94.2∼2006.2 3 3,850,107
김량옥 94.3 1 42,801,967
강승호 94.4 1 1,791,647
전민조 94.4 1 892,973
최봉식 94.4∼95.5 9 3,104,720
신영옥 94.4∼95.5 2 1,668,020
박환철 94.5∼95.4 2 13,167,366
김금주 94.6∼2001.7 2 2,862,073
정광진 94.7∼95.5 8 3,285,796
문화량서 94.7 1 347,422
이병희 94.7 1 173,395
백경복 94.9∼94.11 2 649,781
신기선 94.11∼2001.11 4 1,140,7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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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8월 동아꿈나무재단 후원으로 3박 4일간 해외연수를 떠나는 특수교사들이 출국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 사진 제공 동아꿈나무재단

동아꿈나무재단 출연금 현황
2008년 7월 4일까지(단위: 원)

2008년 7월 4일 이후 기탁자
2009년 3월 31일 현재(단위: 원)

“아들이 저 건너에서 금방이라도 뛰어올
것 같아 20년 넘게 기다렸어요.”

경북의 한 중소도시에 사는 김모 할머니
는 20여 년 전 막내아들을 잃었다. 시장 한
편 노점상에서 채소를 팔아 서울대에 보낸
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.
갑작스레 군에서사망통지서가 날아왔다.할

머니는며칠동안정신을잃은사람처럼보냈다.
형둘과누나모두장성해가정을꾸렸지만가슴
한구석이아린건어쩔수없었다.잠자리에누워
서도문득문득가슴에묻은아들이밟혔다.
“지금쯤이면 막둥이네 애들도 한창 용돈

달라고 조를 나이일 텐데….”
그러던 중 할머니는 지난해 4월 5일자 동아

일보 창간특집 기사 “30년 전 작은 ‘씨앗’이
‘거목’으로자라뿌듯”을보게됐다.혼자노점
상을하며 3남 1녀를키우던기억이떠올라가
슴이 멎는 것 같았다.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
도 쓸 줄 모르는 할머니였지만 자식에겐 무엇
이든해주고싶은부모마음은똑같았다.
“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을 지켰어요. 단

속반한테는 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.
그래도 애들 공부시키려면 하루라도 거를

수 있겠어요? 지금도 어디선가 내가 그때
느꼈던 아픔을 느끼는 부모가 있을 거 아니
에요? 그런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
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.”

할머니는 지난해 5월 11일 동아꿈나무재
단에 300만 원을 기탁했다. 기탁금을 건네
면서 “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돈이 쉽게 안
모였다”며 오히려 부끄러워했다.

청각장애 4급인 할머니는 단속이 뜸한 오

후 시간에 잠깐 좌판을 벌이는 게 돈벌이의
전부다. 한 달에 70만∼80만 원만 벌어도
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. 300만 원
은 할머니가 서너 달 동안 꼬박 시장을 지켜
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다.

할머니는 “이 돈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
우리 막둥이가 자기가 못다 한 공부를 다른
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맡긴 돈”
이라면서 “적은 돈이지만 꿈나무처럼 무럭
무럭 키워서 불우한 학생들의 학자금으로
쓸 수 있게 부탁한다”고 말했다.

할머니는 “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”이라
며 한사코 실명 공개를 거부했다.

황규인 기자 kini@donga.com

노점상 청각장애 할머니, 300만원 익명 쾌척
20년전 서울대 간 막내아들 군대서 사망

“막둥이가 못다한 공부 친구들이 했으면깵”

동아꿈나무재단이 올해
로설립24주년을맞았다.
동아꿈나무재단은 실

향민출신농부오달곤씨
(1985년 작고)가 1971년
100만 원을 기부하면서
시작됐다. 그는 6·25전
쟁 당시 찌그러진 냄비
하나만 들고 월남한 뒤
감귤농장을 운영하며 돈을 모아 “동아일보
창간 100주년인 2020년부터 가난한 영재를
위해 써 달라”고 말했다.

동아일보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의 광고
탄압 때 독자 1만여 명이 보내 온 격려광고
성금 1억2000만 원을 재단 출연금에 포함
시켰다. 1985년 동아일보가 총 3억 원을 출
연해 재단을 설립했고, 1995년 2억 원을 더
출연했다. 1986년 독지가 권희종 씨가 30억
원 상당의 토지재산을 내는 등 해마다 증자
했다. 오 씨 등 224명이 1971년부터 동아일
보와 동아꿈나무재단에 보내온 ‘꿈나무 기
금’을 2002년 재단기금으로 합쳤다. 지난해
6월 현재 기본재산은 118억9700여만 원,

지난해 7월 이후 기탁금 3억여 원을 합하면
총기금은 122억여 원이다.

재단은 지난해 대학생 214명, 장애학생
166명, 고교생 23명 등 모두 403명에게 장
학금으로 2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. 교
육기관 지원금으로 1억6500여만 원, 청소
년 선도사업비로 8500만 원이 쓰였다.

또 특수학교 교사 50여 명을 선발해 선진
국 특수교육 환경을 둘러볼 수 있는 연수 프

로그램도 지원했다. 신체장애인 지원금으
로 쓴 기금은 모두 5400만 원이다.

독도 연구비로 5년간 총 1억 원을 지원해
지난해 6월 독도 울릉도 종합 학술 심포지
엄을 개최했다. 이 심포지엄을 통해 “생물
학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”이라는 사실을 입
증해 사회와 학계의 큰 호응을 받았다.

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터민(탈
북자)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사

업, 장학금을 내고 돌아가신 분들의 뜻을 기
리는 추모비 건립 사업을 계속한다. 재단이
지난해 사용한 사업비는 총 6억1412만 원
이었다.

재단은 고액 기탁자들의 사연을 엮은 ‘동
아꿈나무문고’를 펴내고 특수교사들의 수기
를 공모해 ‘선생님의 땀 방울’이라는 책을
출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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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으로 시작한 꿈나무 기금, 122억 거목으로 작년 403명에 장학금 지급

특수학교 교사 연수지원도

故 오달곤 씨


